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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온돌을 이용 기 위해 기존 텐  
바 을  앴 요.” 실내용 텐  
‘따수미’ 개  말한 제품의 콘
셉 .

외용 텐  제 체  이두젠
은 2013년 실내용 텐  ‘따수미’(사
진)를 내놨 . 이 제품은 텐  바
이  . 실내에 설치 면 방바  
열기    텐  안으  올라올 
수  게 만든 것. 따  난방을   
않 도 이부 리나 침대 위에 치면 
텐  안 온도  바깥보  5도 량 
올라간 .  문이 나면   장 

유율 1위에 올랐 .  난해에만 3
만개  팔렸고 올해 예상 판매량은 
6만개에 달한 . 공 홈쇼핑 
쇼핑에 는 방송 20분 만에 준비한 
물량이  두 팔 나 . 인터넷쇼
핑몰 획 켓에 도  난달 판매량

이 전년보  14% 늘었 .
따수미  한 단계 진 한 난

방용품이  따라 나오고  . 최
근 물세 이  능한 전기장판도 
장에 선보 . 보 전 는 ‘워

셔블  프  전기요’를 내놨 . 세

  에   세 기  빤 . 세
할 수  던 기존 전기장판의 문제
을 해결 .  열기기전문 체 

뉴 는 스 폰으  온도와 습
도를  절 는 의류용  재를 개

.  웃도 체 블랙 크
 납품  ‘ 크온식’라는 제품

으  올해  장에 내놨 . 블루투
스를 통해 스 폰으  옷 의 
열섬유를  동 는 원리 .  
일명 ‘뽁뽁이’  불리는 붙이는 

단열재는 스프 이  변신 . 
뿌리기만  면 단열 효과   생
한 . 이 제품은 유통 체 제너럴

 일본 스이코 사 부터 수
해 판매한 .  

  이 수  기자  onething@hankyung.com 

침 청 기형  품건 기 등 틈
장을 개 한 생활 전 체들이 ‘
장통’을 앓고  . 꾸준히 늘던 매
출이 올 들  떨 고  . 
수출  을  대 고 취급 제품을 
늘리는  으  대응 고  만 
과는 더디게 나 나고  .
9일 관련  계에 따르면 침 청
기 전문기   이캅코리 의 올

해 매출은  년 수준(1824 원)에 
못 미칠 것으   산된 . 주  
장인 일본에  판매량이 감 한 
게 주된 이유 .

이캅코리 는 2012년 일본에 
본격 진출 .  외선으  침  
살균을 해주고 집먼 진드기까  
잡 주는 기능을 앞세웠 . 이후 
난 7월까  일본에 만 300만

대  넘는 침 청 기를 팔았 . 
이캅코리  매출은 2011년 336
원에   난해 1824 원으  껑

충 뛰었 .
글 벌  전사들이 두고볼 리 
었 . 샤프 파나  등 일본 기
뿐  라 프리미   전의 대

명사  이슨까  비슷한 제품을 
내 기  . 이들은  한 
브랜드 파워와 유통 을 앞세웠
. 경쟁이 치열해  ‘선 효과’

는 떨 졌 .
장이  르 만 리큅도 상황

은 비슷 .  내  품건 기 
장을 만들 피 한 리큅은 최근 
경쟁 심  탓에 매출 감  예상
된 .  외  리큅 대표는 “올해 
음으  매출이 뒷걸음질 칠 것”

이라고 말 . 리큅 매출은 2012
년 211 원형 2013년 368 원형  난
해 480 원으  매년 늘었 . 올

해는 400 원대에 머물 것이란 게 
 대표의 설명이 .
이 밖에  내 제습기  장을 선
한 위 스형 원액기  나   난

해 3000 원대 매출을 거둔 휴롬 
등도 올 들   장세  꺾 . 위
스는 외 이 쪼그라들면  올 3

분기 누적으    20 원의 
적   생 기도  . 경쟁이 
거의  는 ‘블루오션’에  경쟁이 
치열한 ‘ 드오션’으  바뀐 게 주
된 이유  분 된 .
생활 전 체들이 위기에 대응
는 방 은  러  . 리큅은 

제품  짓수를 늘리고  . 고
으   전 며  품을 통째  
는 블렌더와 기름 짜는 기계 채유
기 등을  달  내놨 . 신일산  
한경희생활과  등도 과거 실적이 

되  제품 수를  대 는 전
략을 쓴 바  .  
  안재광  기자  ahnjk@hankyung.com 

체중계에 올라 면 몸무게  표
된 .  만 이를 매번 기록 긴 쉽
 않 . 미세한 차이를 일일이 기
기는 더   렵 . 그 게 한두 달 
나면 몸무게는  신도  르는 사

이에 크게 변해  . 2010년 장 수 
나노 프  대표(사진)는 이 같은 
문제 을  견 . 몸무게는 물론 
건 관리를  장 쉽게 할 수  는 방
법을 고민 .
그리고  난해 12월 장 대표는 체

중계에 올라 면 몸무게  스 폰
으  전송되는 스  체중계를 선
보 .  른 스  체중계와 달리 

블루투스나 와이파이를 연결
 않는 . 스 폰에 ‘비

핏’ 앱(응용프 그램)을 깔
면 몸무게  매번  동으  
기록된 . 장 대표는 “ 리만
으  몸무게 정보를 스 폰
에 전달 는 제품을 개
”며 “ 누적 판매대수  1만

대를 넘 ”고 말 .

○소리를 스마트폰이  인식
나노 프 는 2010년 설 됐
. 장 대표는 고철  공사 을 
는  을 돕  홀  

에 나 . 제품 디 인을 전공
고 정보기술(IT)  체에  

일 던 경험을 살리고 싶었던 
것이 . 사   이템을  던 

중 체중계  그의 눈에 들 왔 . 장 
대표는 “건 에 대한 관심이 
고   관련 기기를 생산해 겠 고 
생 ”며 “ 기에  바일 기술까
 더해  드웨 와  프 웨 를 결

합한 제품을 개 ”고 설명 .
4년 에 걸친 개  끝에 출 된 이 
체의 스  체중계는  리를 이

용한 . 체중계에 몸무게  표 될 
때 동 에 ‘뚜뚜뚜’  리  난 . 스

폰은 이 주파수를 인 해 몸무
게를 기록한 . 장 대표는 “블루투
스나 와이파이는 연결이 쉽게 끊
질 뿐  라  른 기기를 연결 고 
으면 이를 끊고 체중계를 따  인
게 해  한 ”며 “편리 게 체중 

관리를 할 수  도록  리를 이용한 
음파통신기술을 개 ”고 말
.  격은 2만8000~3만원이 .

○ 접 디자인한 팝아트 체중계   
최근  내  비 들 사이에  스
 체중계에 대한 인 도는 크게 
고  . 장 대표는 “ 내외 

체들이 스  체중계를 출 면
  비 들의 관심이 커졌 ”며 

“헬스케   장이  대되는 기  
되고  ”고 설명 .

만 경쟁도 치열해 고  . 이
에   나노 프 는  양한 차별
 전략을 내세 고  .  선 일반 
인형  산부형  린이  세분 해 체

중 및 건 을 관리할 계 이 . 앱에
  산부  정보를 설정 면 주기별 

태  관련 정보와 유의  등을 실 간 
제공한 .  이  태 나면  이 체중
과 건  관리도 할 수  도록  린이 
드  설정 면 된 . 장 대표는 “태
 때부터  린이형  인이 되기까  인

생 전체에 걸쳐 스  체중계를 이용
할 수  ”고 말 .
이달 말엔 ‘비핏 팝  스  체

중계’도 선보인 . 장 대표  미  
미술  앤디 워홀  팝  디
인을   한 것이 . 팝 는 광고
나 만  등을 그 의 주제  삼은 예
술의 한 양 이 . 그는 “제품 디
인을  던 경험을 살  체중계에도 
디 인을  ” 설명 .  
  김희경  기자  hkkim@hankyung.com 

스 카라  유 에 3000만달러
(  353 원) 규 의 음 물  리
기(사진)를 수출 는 계 을 체결

고 9일  표 .
계  상대방은 과거 중   이

얼의 유  총판을 맡았던 이탈리
 백 전 유통기   스 . 

계 기간은 내년 초부터 2020년까
 5년이 . 스 카라는  스

에 음 물  리기   16만대를 공

급할 예정이 .
스 카라는 

10년 넘게 음 물 
리기 ‘한 물’만 

판 최호  대표  2009년  한 
사 . 이  사의 음 물  리기는 

 음 물 쓰 기를 잘게 부  뒤 건
켜 커피 루  곱게  리

는 게  징이 . 기존 음 물  리
기의 단 으   적돼 온 많은 전기 
비형  취  등을 상당 부분 개선
.    안재광  기자  ahnjk@hankyung.com 

스마트카라, 유럽에 음 물 리기 수출

난방용품의 進化 … 실내 텐트 · ‘뿌리는 뽁뽁이’까지

중견 생활 전 체들 
매출 정체로 ‘성장통’

체중계에 올라서기만 하면
몸무게·비만정보가 스마트폰서 ‘띠링~’

L식하우 스·경기도 등

그린리모델링  무협약 

L획 스는  토교통부형 경기
도와 ‘경기도 그린리 델링 활
를 위한  무협 (MOU)’을 맺

었 고 9일  .
이번  무협 은  년 4월부터 
된 그린리 델링 제도를 경기

도에  활 기 위한 것이 . 
L획 스형 KCC 등 관련  체
 참 해 경기도 내 주거 및 공공
설물의 에너  효율 개선을 위

한 고단열  호와 건 재 제품
을 공급한 . 경기도 내 노후 건물
의 건 주   호 체 등 그린리
델링 사 를 통해 공사를 신

청 면  격 심사를 거쳐 은  대
출을   공사를 진 할 수  .   
  김희경  기자  hkkim@hankyung.com 

나노소프트  
스마트체중계 

   주파수 인 해 폰 연결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끊김  어 편리 
      몸무게 변화 ‘한눈에’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임산부 위해
        태아정보·유의점 등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실 간 제공도 

◆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이메
일(art@hankyung.com)로 신청
받고 있습니다. 한국경제신문 홈페
이 (event.hankyung.com)를 
참조하세요.
◆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 △네오
코-음이온 젖병소 기 (032)572-
5432 △나노소프트-스마트체
중계 (042)633-1517 △아이엔
이치-휴대용 위조 폐 감별기 

(02)853-7497 △ 소-충전용 무
선 인두기 (051)302-1006 

글로벌 전社 경쟁  세로

틈새 개  메리트 사라져

레이캅·리큅·위닉스 등

제품 다 화·수출 안간힘

세탁기로 빠는 전기요

스마트폰 온도 조절 옷도

3000만달러 규모

<단열재로도 쓰는 물건 포장 비닐>


